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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이에이에이에프피 

2020 민간단체 지원사업 최종보고서 

 

 
〈 사업개요 〉 

 

  

◼ 단 체 명: 인천야생조류연구회 

◼ 사 업 명 : 인천 교동도의 새와 탐조관광 

◼ 사업기간 : 2020년 10월 22일~2021년 6월 3일 

◼ 사 업 비 : 5,000,000원 

 

2021. 6. 6. 

인천야생조류연구회 (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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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사업개요  

사업명 

인천 교동도의 새와 

탐조관광 

공모 분야 일반공모 

주제별 구분 

모니터링 사업 

지역주민 대상 

역량강화 사업 

사업기간 2020 년 10 월 1 일 ~ 2021 년 5 월 31 일( 8 개월) 

사업목적 

- 인천 관내에서 가장 논습지가 발달한 곳인 교동도를 대상으로 

도래하는 조류를 모니터링하여 주요 서식 장소를 파악한다. 또한 

도래 조류의 특징을 파악한다. 

- 주요 철새 도래 장소를 시기적으로 파악하여 시기별 탐조 

관광코스를 개발한다. 

사업내용 요약  

- 수혜대상 및 지역 : 인천광역시 강화군 교동면 일대 

- 사업추진 방법 : 시기별 모니터링 및 자료 분석, 탐조 관광 코스 

개발 

- 기대효과 : 철새이동경로의 연구 및 모니터링 활동을 강화하고, 

이동성 물새와 서식지에 대한 지식구축과 정보 교환 촉진 

총 사업비 

(단위:원) 

계 지원금 기타 

5,000,000원 5,000,000원 - 

제출일자 2021 년 6 월 6 일 

II. 사업운영결과  

1. 일정별 추진실적 

시기 사업계획 세부추진결과 (실적) 달성율 

2020년 

10월 

 

회의 2020/10/22(목) 일정 및 세부 추진 계획 수립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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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1월 

조류 모니터링 2020/11/08(일) 

회의 2020/11/12(목) 

조류 모니터링 2020/11/26(목) 

모니터링 실시 및 관련 회의 100% 

2020년 

12월 

조류 모니터링 2020/12/13(일) 모니터링 실시 100% 

2021년 

1월 

조류 모니터링 2021/01/03(일) 

조류 모니터링 2021/01/21(목) 

회의 2021/01/25(월) 

조류 모니터링 2021/01/31(일) 

모니터링 실시 및 관련 회의 100% 

2021년 

2월 

조류 모니터링 2021/02/07(일) 

조류 모니터링 2021/02/18(목) 

회의 2021/02/18(목) 

조류 모니터링 2021/02/28(일) 

모니터링 실시 및 관련 회의 100% 

2021년 

3월 

조류 모니터링 2021/03/14(일) 

회의 2021/03/14(일) 

조류 모니터링 2021/03/25(목) 

모니터링 실시 및 관련 회의 100% 

2021년 

4월 

조류 모니터링 2021/04/04(일) 

회의 2021/04/07(토) 

회의 2021/04/09(금) 

조류모니터링 2021/04/11(일) 

모니터링 실시 및 관련 회의 100% 

2021년 

5월 

회의 2021/05/03(월) 

조류 모니터링 2021/05/09(일) 

회의 2021/05/09(일) 

회의 2021/05/17(월) 

모니터링 실시 및 자료 정 

리, 결과 보고서 관련 회의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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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성과 분석 

⚫ 수혜대상 : 인천광역시 강화군 교동면 일대 주민 및 인천광역시 및 수도권 

주민 

⚫ 사업대상지역 : 인천광역시 강화군 교동도 

- 조사지역 분할(하천 및 도로를 기점으로) 

 

그림 1. 인천광역시 교동도 조사지역 전체 지도 및 조사 지역 분할 

⚫ 사업목표 

- 인천 관내에서 가장 논습지가 발달한 곳인 교동도를 대상으로 

도래하는 조류를 모니터링하여 주요 서식 장소를 파악한다. 또한 도래

조류의 특징을 파

악한다.  

→ 본 계획대로 14회의 

조류 모니터링을 통해 

총 종 수 114종, 총 개체

수 109,386개체의 조류를 

조사하였고 각각의 조류가 

교동도 어느 곳에 분포하는

지 지도에 표시하여 도래하

는 조류의 주요 서식지를 

파악하였다. 

                               

그림2. 모니터링 전체 결과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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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 교동도 조류 도래지역(전체 조류) 

 

주요 철새 도래 장소를 시기적으로 파악하여 시기별 탐조 관광 코스를 개발

한다. → 조사 결과 가장 우점하는 조류는 쇠기러기였다. 쇠기러기의 우점도는 

73.87로 매우 높은 수치를 보이며 이는 기러기 탐조의 충분한 가능성을 보

여준다. 

일반적으로 겨울철 우리나라에 도래하는 기러기류는 10월 초부터 찾아와서 3월 

말이면 우리나라를 떠나 북쪽으로 이동한다. 기러기류의 이동에 가장 큰 변수

는 기온과 눈으로 논이 넓은 교동도에 찾아온 기러기류는 교동도에서 논에 떨

어진 낙곡을 먹고 살지만 날씨가 추워지거나 눈이 와서 낙곡을 먹을 수 없을 

때는 남쪽으로 다시 이동을 시작한다. 

 

기러기류나 오리류를 따라 같이 내려온 맹금류들은 기러기 탐조와 더불어 탐조

의 백미를 이루고 있어 겨울철 교동도 탐조 여행은 우리나라 대표적인 탐조

지인 천수만과 견줄 만하다고 판단된다. 본 모니터링에서 조사된 흰죽지수리, 

큰말똥가리 흑색형, 독수리, 흰꼬리수리, 쇠황조롱이 등은 탐조인들에게 호평을 

받는 맹금류들이다. 특히 수도권과 멀리 떨어져 있는 천수만에 비해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 있는 교동도의 경우 탐조 관광의 가능성을 더욱 높여주고 있

다. 

 

교동도의 경우 우리나라 최북단에 위치하고 있어 우리나라에 도래하는 기러기

류의 이동을 그대로 보여주는 대표적인 장소라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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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 쇠기러기 시기별 개체수 변화  

 

그림5. 기러기류 도래 지점과 탐조 관광 대상 지역 

탐조 관광은 단순히 최대 도래 지역이 선정되는 것은 아니다. 조사 결과 교동도 

전지역으로 기러기류가 도래하고 있고 몇몇 지점의 경우 도래 비율 및 개체수

가 월등히 높은 곳이 있기는 하지만 차량이 다니는 도로나 민가 지역이어서 

쉽게 교란되는 약점이 있다. 따라서 최적의 탐조 지역은 기러기류가 도래하고 

있는 지점 중 사람의 출입이 덜하고 주변에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곳이 좋다. 그렇게 선정된 곳이 지도에 표시되어 있는 세 지점이다. 

ⓐ지점(37°48'26.9"N 126°13'57.2"E, 강화군 교동면 지석리 999-14)은 사람의 출입

이 덜하고 교란을 받았을 때 인근 농지나 갯벌이 휴식 공간으로 활용되는 지

점으로 선정된 지점 중 가장 탐조 관광의 효과가 좋을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남쪽과 동쪽의 도로에 탐조대를 설치하면 보다 효과적인 탐조가 진행될 것으로 

판단되며 해당 지점에 지속적으로 기러기류의 먹이를 공급해 주면 효과가 극대

화될 것으로 판단된다. 

ⓑ지점(37°47'59.2"N 126°17'13.3"E, 강화군 교동면 고구리 1670)은 고구저수지 

북서쪽에 위치한 지점으로 역시 사람의 왕래가 덜하여 교란을 적게 받을 수 

있다. 교란을 받게되면 인근의 고구저수지나 농경지로 이동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남쪽의 고구저수지 둑방이나 동, 서쪽의 도로에 탐조대를 설치하면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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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적인 탐조가 진행될 것으로 판단되며 해당 지점에 지속적으로 기러기류의 

먹이를 공급해 주면 효과가 극대화될 것으로 판단된다. 

ⓒ지점(37°47'33.7"N 126°13'29.0"E, 강화군 교동면 무학리 788-8)은 난정저수지 북

쪽에 위치한 지점으로 역시 사람의 왕래가 덜하여 교란을 적게 받을 수 있다. 

교란을 받게되면 인근의 난정저수지나 농경지로 이동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서쪽과 남쪽의 도로에 탐조대를 설치하면 보다 효과적인 탐조가 진행될 것으

로 판단되며 해당 지점에 지속적으로 기러기류의 먹이를 공급해주면 효과가 

극대화될 것으로 판단된다. 

탐조대 설치에 대한 제안 

탐조대는 새를 보기위해 만든 장소로 목적에 충실해야할 필요가 있지만 새를 

잘 모르는 시민단체나 행정가들에 의해 외곡되어 새를 볼 수 없는 탐조대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본 보고서에서는 탐조가 가능한 탐조대를 제안

하고자 한다. 

기본적으로 탐조대는 남쪽에서 북쪽을 볼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이런 

설치는 해를 등지고 설치가 되는 것으로 이 방향이 아니면 새가 역광에 있게

되어 모든 새가 검게 보인다. 또한 탐조대는 새를 볼 수 있는 충분한 시야가 

확보되어야 한다. 탐조대 앞에 나무나 다른 구조물이 있다면 잘못 설치된 탐조

대이다. 일본의 동경만 야조공원의 경우도 최적의 시야 확보를 위한 탐조대가 설

치되어 있다. 

 

 

그림6. 시야 확보를 위해 앞으로 돌출되어 있는 일본 동경만 야조공원의 탐조대 

 

탐조대의 진입로는 소리가 나지 않도록 바닥에 야자수 매트가 깔려 있어야 

하고 집입로의 주변은 철저하게 외부와 차단되어 있어야 한다. 새를 보러 탐조

대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사람이 노출되면 새는 당연히 날아가 버리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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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탐조대 내부는 밖에 있는 새가 탐조대 안을 봤을 때 사람이 보이지 않

도록 빛을 차단하여 어둡게 만들어야 한다. 

 

그림7. 일본 동경만 야조공원에 설치된 탐조대 

 

안타깝게도 기본적인 원칙이 지켜진 탐조대가 우리나라에는 없다. 그래도 비교

적 잘 만들어졌다고 평가되는 대표적인 탐조대는 강릉 남대천에 있는 탐조대이

다. 이 탐조대는 2층 구조로 되어 있어 1층에서는 조류 촬영이 가능하고 2층에

서는 필드스코프를 이용한 탐조가 가능하다. 또한 진입로 역시 차단되어 새

를 교란시키지 않고 탐조대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구조다. 다만 아쉬운 점은 

탐조대 앞에 갈대를 구제하지 못하여 현재는 탐조대로서의 기능이 상실되었다. 

따라서 탐조대는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며 이에 대한 대책도 반드시 사전에 구

축되어야 한다. 

 

 

그림8. 2층 구조로 되어 있는 강릉 남대천의 탐조대 

교동도에 원칙이 잘 지켜진 탐조대가 만들어진다면 누구나 쉽게 새를 관찰할 수 있고 교

동도의 새로운 관광 명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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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9. 먹이주기 결과 천수만에 찾아온 흑두루미 

 

겨울철 조류 먹이주기에 대한 제안 

탐조 관광을 위해 조류를 유인하는 방법 중 먹이는 가장 필요한 부분이다. 추운 

겨울을 피해 우리나라에 찾아온 새들에게 적당한 양의 먹이를 주는 것은 당연

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먹이를 주면 안 된다는 근거 없는 주장 때문에 한동

안 먹이주기 활동이 어려운 시절도 있었으나 최근에는 조금씩 먹이주기가 진

행되고 있으며, 현재 새들에게 먹이를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있는 대표적인 곳은 

서산의 천수만이다. 

먹이주기 반대를 주장하는 부류들의 주장 중 조류 바이러스를 예로 드는 일

도 있으나 이 역시 아무 근거가 없는 주장이고 논리적으로도 모순이 된다. 조류 

바이러스가 야생조류로부터 기인한다는 주장에 대한 근거를 따지지 않더라도 

정부의 주장처럼 조류 바이러스에 감염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새들에게 먹이를 

찾기 위해 모든 곳을 돌아다니게 하는 것이 조류 바이러스 방역에 도움이 되

는지, 아니면 먹이를 주어 감염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조류를 한 곳에 모아두는 

것이 방역에 도움이 되는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새들에게 먹이를 주었을 때 가장 위험한 순간은 집단 감염에 의한 폐사가 대

표적이다. 이는 먹이 주는 장소를 여러 곳으로 분산시키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

이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사체 검사를 실시하여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조류 먹이주기는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새들의 동선을 파악하고 양과 주기를 

설정하여 실시한다면 탐조 관광에 매우 효과적인 보탬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특

히, 교동도의 경우 천수만에 비해 면적이 적기 때문에 먹이주기에 필요한 먹

이의 양도 상대적으로 적을 것이라 판단된다. 

쌀로 유명한 교동도에 기러기가 먹는 쌀이라는 홍보 문구는 교동쌀의 가치를 

더욱 향상시킬 수 있는 충분한 홍보 효과도 가져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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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모니터링 기초자료 첨부 (모니터링 사업만 해당) 

(1) 1차 모니터링 

모니터링 결과 및 분석표 특이 사항 

 

1. 쇠기러기의 우

점도가 압도적으로 높

고 이들을 사냥하

는 맹금류 역시 

다양하게 도래하고 있

음. 

2. 특히 말똥가리류 

조류의 개체수와 다

양성이 높음. 이는 

농경지가 많은 교동도

의 지리적 특성을 

반영한 것으로 판단됨. 

 

(2) 2차 모니터링 

모니터링 결과 및 분석표 특이 사항 

 

1. 전체적인 개체수

는 줄어들었지만 쇠

기러기의 우점도가 증

가하고 종 풍부도가 

감소하는 것으로 보

아 쇠기러기의 이동은 

줄어들고 다른 조류의 

이동이 늘어난 것으로 

판단됨. 

2. 맹금류의 개체수도 

줄어들고 있어 조류의 

이동이 진행 중인 것으

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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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차 모니터링 

모니터링 결과 및 분석표 특이 사항 

 

1. 2차에 비해 총 개체

수는 더 줄어들고 있

다. 개체수가 줄어드는 

이유는 기온이 낮아지

면서 이동하는 조류가 

많아지기 때문으로 파

악된다. 

2. 여전히 우점종은 쇠

기러기이며 크기가 큰 

맹금류의 경우 이동하

지 않고 머무는 것으

로 조사되었다. 

 

(4) 4차 모니터링 

모니터링 결과 및 분석표 특이 사항 

 

1. 3차와 비슷한 

결과가 조사되었고 

기온 변동이 적어 

조류의 이동이 많

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2. 독수리 등 대형 

맹금류의 개체수가 

많아졌고 이는 뒤

늦게 도래하는 

개체의 증가로 파

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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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5차 모니터링 

모니터링 결과 및 분석표 특이 사항 

 

쇠기러기가 우점종이

긴 하지만 4회 모니터

링에 비해 1/3 수준으

로 개체수가 줄어들었

고 잘 보이지 않던 큰

기러기의 개체수가 급

격히 증가하였다. 독수

리의 개체수도 반 이

상 줄어들었다. 기온이 

낮아지면서 빈번한 이

동이 지속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6) 6차 모니터링 

모니터링 결과 및 분석표 특이 사항 

 

1. 기온의 변화로 개체

수 및 종수가 많이 줄

어들었다. 특히 낙곡을 

주로 먹는 기러기의 

경우 눈이 오면 먹이

활동이 힘들어서 개체

수 변화에 많은 영향

을 주는 것으로 분석

된다. 

2. 산새들의 종류와 개

체수가 증가하는 것 

역시 비슷한 이유라고 

파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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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7차 모니터링 

모니터링 결과 및 분석표 특이 사항 

 

1. 겨울철 교동도에 도

래하는 조류의 종수는 

30~40여종 정도가 유

지되는 것으로 파악된

다. 

2. 또한 교동도에 도래

하는 맹금류 역시 4~6

마리 정도가 한계라고 

파악된다. 다만 평야가

넓은 지리적인 특성상 

다른 지역에 비해 관

찰이 용이하다. 

 

(8) 8차 모니터링 

모니터링 결과 및 분석표 특이 사항 

 

1. 서서히 개체수와 우

점도가 증가하고 있다. 

이는 다시 번식지인 

북쪽으로 올라가는 조

류의 이동이 시작되었

음을 의미한다. 

2. 겨우내 들판의 낙곡

이 모두 소진되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북상하는 조류의 이동

속도는 매우 빠를 것

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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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9차 모니터링 

모니터링 결과 및 분석표 특이 사항 

 

1. 조사 기간 중 가장 

낮은 개체수가 확인 

되었다. 우점종은 쇠기

러기지만 우점도도 가

장 낮은 수치를 보이

고 있다. 

2. 이는 조류 이동의 

정점을 보여주는 것이

라 판단되며 쇠기러기 

입장에서 가장 힘든 

시기라고 추정된다. 

 

(10) 10차 모니터링 

모니터링 결과 및 분석표 특이 사항 

 

1. 북상하는 쇠기러기

의 증가로 개체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

며 우점도 역시 가장 

높은 값을 보여주고 

있다. 

2. 현장에서도 비무장

지대 해안을 건너 북

한 지역으로 이동하는 

기러기 무리를 쉽게 

관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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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11차 모니터링 

모니터링 결과 및 분석표 특이 사항 

 

1. 조사 과정에서 처음

으로 우점종이 바뀐 

결과가 나타났다. 쇠기

러기는 대부분 북으로 

이동한 것으로 파악된

다. 

2. 이제 우점도가 정상

에 가까운 흰뺨검둥오

리가 우점종으로 조사

되었다. 

3. 겨울철 탐조 관광은 

3월 말이면 종료됨을 

보여준다. 

 

(12) 12차 모니터링 

모니터링 결과 및 분석표 특이 사항 

 

  

1. 겨울철새의 이동이 

끝나고 잠시 조류 이

동의 휴식기에 접어든 

모습이다. 

2. 새들의 봄 이동은 

개체수의 증가 보다는 

종수의 증가를 뚜렷하

게 보여주며 특히, 도

요, 물떼새의 도래 상

황에 따라 교동도의 

특징을 잘 보여줄 것

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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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13차 모니터링 

모니터링 결과 및 분석표 특이 사항 

 

1. 개체수는 줄어들지

만 종수가 늘어나는 

전형적인 봄철 조류 

이동이 진행되고 있다. 

2. 갯벌에 도래하는 도

요물떼새가 적게 관찰

되고 있으며 이 결과

는 교동도의 특성일 

것으로 파악된다. 

3. 민물에 들어오는 도

요물떼새와 여름 철새

의 이동이 가속되고 

있다. 

 

(14) 14차 모니터링 

모니터링 결과 및 분석표 특이 사항 

 

1. 도래하는 조류의 

종류가 겨울철과 완

전히 달라졌음을 확

인할 수 있었다. 

2. 모내기를 위한 논

갈이가 한창이었고 

먹이를 찾아 도래한 

중대백로, 중백로, 쇠

백로, 황로 등 백로

류의 증가가 확연히 

상승하였고 저어새 

역시 급속도로 많아

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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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업 사진/비디오/기타 첨부 자료 

- 항라머리검독수리(2020.11.08. 안형근) : 매우 드물게 우리나라에 도래하는 대형 

맹금류로 어린새가 주로 찾아온다. 관찰 개체도 어린새로 1차 모니터링 

37°48'03.6"N 126°19'05.3"E 지점에서 관찰되었다. 멸종위기 Ⅱ급, IUCN VU 

 

- 캐나다기러기(2020.11.08. 안형근) : 매우 드물게 관찰되지만 교동도에서는 관찰 

빈도가 비교적 높은 미조다. 우리나라에 도래하는 아종 중 캐나다기러기 / 

Aleutian Cackling Goose (B. h.leucopareia)다. 1차 모니터링 37°46'57.5"N 

126°14'10.2"E 지점에서 관찰되었다. 

 

- 참매(2021.01.21. 고정임) : 드문 겨울 철새로 멸종위기 Ⅱ급이며 천연기념물 

323-1호다. 사진의 개체는 어른새로 오리류를 사냥했다. 교동도에는 최소 3마리 

정도의 참매가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5회 모니터링 37°48'06.9"N 

126°14'52.6"E 지점에서 관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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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쇠기러기(2021.02.07. 김대환) : 교동도의 우점종인 쇠기러기다. 특이한 사실은 다

른 지역의 경우 쇠기러기와 큰기러기가 일정 비율을 이루어 도래하지만 교동도

의 경우에는 큰기러기가 매우 적고 기러기류의 대부분은 쇠기러기로 조사되었

다. 사진의 개체는 7회 모니터링에서 관찰된 개체로 37°46'09.4"N 126°15'44.2"E 

지점에서 관찰되었다. 

 

- 흰죽지수리(2021.03.14. 김대환) : 매우 드문 겨울철새로 멸종위기 Ⅱ급이며 

IUCN VU에 해당하는 대형 맹금류다. 겨우내내 월동을 한 것으로 판단되며 워낙 

은밀한 조류로 실체를 확인하는데 시간이 걸렸다. 사진의 새는 어른새로 접어드

는 덜 자란 새로 판단되며 10차 모니터링 37°47'15.7"N 126°15'00.8"E 지점에서 

관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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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쇠기러기 무리(2020.12.13. 조정애) : 교동도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장면이

다. 적게는 수십에서 많게는 수천 마리의 쇠기러기 무리를 관찰할 수 있다. 먹

이 부족과 사람들의 교란으로 인해 자주 무리가 나는 것을 볼 수 있다. 3차모니

터링 37°47'38.7"N 126°13'28.7"E 지점에서 관찰되었다. 

 

 

- 활동사진 : 3개 조로 나뉘어 모니터링 조사를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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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진 회의 사진 : 총 10회에 걸쳐 운영진 회의를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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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찰 조류 목록 (IOC Ver.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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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모니터링 조사일 기상 관측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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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모니터링 조사자 명단 

 성명 전화번호 지역 소속 

1 김OO    

2 안OO    

3 박OO    

4 이OO    

5 정OO    

6 고OO    

7 이OO    

8 신OO    

9 조OO    

10 김OO    

11 정OO    

12 안OO    

13 오OO    

14 이OO    

15 김OO    

16 조OO    

17 황OO    

18 김OO    

 

III. 자체평가 

사업 추진 결과 잘된 점 

- 코로나 상황에서도 방역 수칙을 준수하면서 계획했던 모든 조사를 아무

런 문제없이 완벽하게 진행할 수 있었던 점은 운영진의 철저한 계획의 

결과라고 자평할 수 있다. 또한 날씨 변화로 인해 조사의 어려움이 있

었지만 조사자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조사를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 

- 본 조사는 단순한 모니터링 차원을 넘어 조사된 조류를 GIS 기반의 네

이처링이라는 어플에 표시하여 도래지점을 파악하고 이를 근거로 탐조 관

광이 가능한 지점을 정확히 제시하였다. 탐조 관광에 필요한 탐조대 

및 먹이주기를 제시하여 보다 원활한 탐조 관광이 될 수 있는 조건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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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 외 변수 등으로 부진함 점, 사업 추진 상 문제점 및 애로사항 

- 코로나가 창궐하는 상황은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나 운영진 

및 조사자들의 슬기로운 대처로 무난히 조사를 마칠 수 있었다. 

- 일정별 세부 추진계획 변경 및 사유 

 

 

향후 사업추진을 위한 자체 발전 방안 및 건의사항 

- 아직 코로나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추가적인 계획이 가능할지 의문이며 기

본적인 동정 능력 숙달 및 모니터링 기법을 숙달시키기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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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ntee 5. 
 

Organization Name: Incheon Birding Association 
Project Title: The Bird and Birdwatching Tour of Gyodong Island 
 

 
1. Background 

Incheon Birding Association plans to monitor key species of Gyodong Island and find their key habitats. 
They also try to develop birdwatching tourism zone according to the key habitats they have found by 
season. 
 

2. Implementation 
18 researchers participated and conducted 14 times of the bird monitoring activity. The results were 
analyzed using various ecological index, and the observation points were displayed on the GIS map by 
species to create a habitat distribution chart of the observed birds.  
 

3. Results 
As a result of this survey, 109,386 birds of 114 species were observed. According to the survey, Greater 
White-fronted Goose was the dominant species, with the dominant rate of 73.8 percent. 3 species of 
Korea Endangered Species Level 1, and 13 species of Level 2 status were observed. Based on the result, 
the best species for birdwatching tour were geese and birds of prey. Based on the bird distribution, 3 
spots were selected, and the pros and cons of each spot were compared and analyzed to determine 
for the possibility of birdwatching tours. In addition, an alternative plan was proposed for the 
birdwatching tour, using the examples of leading birdwatching groups in Korea and Japan, and 
suggested how to utilize bird-feeding for the birdwatching tour. As the first project to connect bird 
monitoring and birdwatching tourism in Gyodong Island, it will alter the island into the leading winter 
birdwatching tourist destination, as influential as the Seosan’s Cheonsuman Bay or Suncheon Bay, 
with the advantage of being much closer to the metropolitan area. 

 


